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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ental health status of the laid off by
comparing the unemployed with the employed. 

Methods: A survey questionnaire was used to investigate the mental health status of the laid-
off in comparison with that of the employed.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247 laid-off people
formerly employed in A auto factory and 167 employees working in B auto factory. 

Results: The proportion exercising regularly was 20.2% for the laid-off and 34.8% for the
employed and the proportion having regular meals was 10.9% and 50.6%, respectively. In addi-
tion, the frequency and amount of alcohol consumption and smoking of the laid-off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employed. Among the laid-off, 69.4% responded that they spent less time in
talking to their spouse, and 65.4% also reported reduced sexual activities with their spouse.
Because of unemployment, 41.8% of the laid-off experienced conflicts with their children, and
53.5% also perceived that they were stigmatized and treated badly by their neighbors, friends
and relatives. Mean IFR in the laid-off was 22.9, which was much higher than the 15.3 recorded
in the employed. The mean PWI-SF was 24.2 for the laid-off and 13.0 for the employed, which
indicates the lower psychological health status of the laid-off than that of the employed. Age,
annual salary, family relationship, regular exercise, regular diets, possibility to return to work
and perception of the future were related to mental health status for the laid-off. Stepwise multi-
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mental health status
for the laid-off was family relationships.

Conclusions: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the mental health of the laid-off is worse than
that of the employed. Based on this study, a follow-up study focusing on the mental health sta-
tus of the reemployed to the same factory, is needed to understand the direct mental health
effect on the laid-off.

Key Words: Sudden Lay-off, Workers’Mental Health, IFR (Index of Family Relation), PWI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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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9 7년말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와 이에 대

응한 구조조정의 여파로 한국사회에 역사적으로 전

례없는 대량실업사태가 전개되면서 실업문제와 실업

대책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한국사

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며 2 ~ 3 %대의 자연

실업률 상태만을 유지하여 왔기에, 실업문제와 실업

대책은 한국사회와는 거리가 먼 사안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97년 말 들이닥친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 조치는 한국사회에 2 0 0여 만 명의 실

직자들을 거리로 양산하는 위기상황을 낳았고, 이로

인해 실업문제는 사회전반에 가장 민감한 사안의 하

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상록, 2000). 

일반적으로 실업은 실직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업이 노동자 건강

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실업에 따른 자아 혹은 역할

상실감 등이 패배의식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장애상

태로 발전하거나 흡연·음주 등 건강관리 행태의 변

화를 야기하는 경우와, 실업에 따른 경제적 곤궁이

주거·영양·위생·의료이용 행태·개인의 건강관

등에 영향을 미쳐 건강관리를 부실하게 만드는 경우

로 나뉜다 (김영두, 2001).

한국노동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인 실직자의 대부분이 신경

불안, 짜증, 울화, 허무감, 고독감 등을 호소했으며,

비가구주보다 가구주, 미혼보다는 기혼, 저연령층보

다는 4 0 ~ 5 0대의 중장년층, 중졸이하의 저학력층,

장기실업, 저소득가구, 가족해체가 심각한 가구 출

신 등의 특성을 지닌 실직 노동자들에게서 불안, 적

대감, 우울한 감정이 보다 많이 확인되었다 (금재호

와 조준모, 2000).

유사 자료를 대상으로 실업자 심리상태에 영향을

준 요인을 분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승권,

1 9 9 9 )에 의하면, 실직자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구직기간의 길이(구직기간이 길수록) ,

실업의 이유(실업의 원인이 회사나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할수록 심리적 불안정이 강함), 가구주 여부(가

구주일수록), 고연령 여부(고연령일수록) 등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경우 3 5 ~ 6 0세의 실업남성은 고용된 사람

보다 우울증과 걱정의 수준이 높았으며 (Linn 등,

1985), 45세 이상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독일의 연

구 역시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 F r e s e와 Mohr, 1987). 독일의 경우 심리적 스트

레스가 높았던 실업자는 직장을 얻거나 은퇴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저하되었다. 즉 실업이 실업자의

정신건강의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실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실업

자군 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보고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업노동자와 현직노동자를 대상

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생활습관, 가족관

계의 원활함을 보는 IFR (Index of Family

R e l a t i o n s )과 정신건강척도를 보는 S F - P W I

(Short Form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등을 비교함으로 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했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실업노동자의 실태를 현직노동자와 비교하기 위해

A 회사에서 2 0 0 1년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 2 4 7명

과 동종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B 회사의 현직자 1 6 7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은 A 회사에 현재 근

무하고 있는 노동자를 대조군으로 삼아야 하나 A 회

사의 현직자에 대한 조사는 해고 자체가 사회적으로

나 노-사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어서 현직자에 대

한 조사를실시할 수 없는 상황적제약이 있었다. 따

라서 동종업체의 같은 물품을 생산하여 생산공정이

비슷한타 회사에 근무중인 현직자군을 선택하였다.

2. 방법

정리해고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 위해 A회사 정리해고자 중 현재 복직요구중인

2 4 7명에 대해 설문지를 배포, 수거하였다. 설문지

배포와 수거는 연구자가 실업자를 집단적으로 모아

놓고 설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2 0 0 1년 8월

2 0 ~ 2 3일까지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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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의 실태를 현직자와 비교하기 위해 동종산

업에 종사하고 있는 B 회사의 현직자 1 6 7명을 대상

으로 질문지를 8월 2 1 ~ 2 2일에 걸쳐 배포, 수거하

였다. 

연구에 사용될 설문지 작성을 위해 사전에 선별적

인 면담을 통해 설문항목을 작성하였으며, 실업이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은 크게 인구 사회적 요인으로 연령, 부양가족,

근무 년수, 총 수령액, 결혼여부, 교육과 종교를 물

어보았고, 생활습관으로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여

부, 흡연여부와 흡연량, 음주여부와 음주량을 보았

으며,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반적인 가족관

계는 Chang (1995)이 만든 것을 장혜경과 김영란

( 1 9 9 9 )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가족관계의 원

활함을 보는 I F R은 N u r i s와 H u d s o n ( 1 9 9 3 )이 개

발한 것을 사용하였고, 정신건강 척도에 대한 문항

은 사회 심리적 건강 측정도구의 4 5문항을 축약하여

만든 S F - P W I (장세진, 2000)를 사용하였다. IFR과

S F - P W I는 각 항목을 4척도로 구분하여 응답하게

하였고 분석은 총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설문지를 통하여 얻어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

성, 사회학적 특성은 t - t e s t와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

고, 제 요인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

석을 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version 10.0)을

이용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특성

해고자의 평균 연령은 3 8 . 6세, A공장에 근무한

기간은 1 1 . 8년으로 약 1 2년을 근무하다 정리해고 되

었으며 부양 가족 수는 2 . 9명, 해고 전인 2 0 0 0년 총

수령액은 년 2 , 3 1 3만원 가량을 평균적으로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B공장의 현직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3 3 . 1세, 평균 근무년수는 8년, 부양 가족수

는 2 . 5명 2 0 0 0년 평균 수령액은 2 , 9 6 7만원이다. 두

집단을 비교해 볼 때 연령, 근무년수, 부양 가족수는

해고자가 현직보다 많았지만 년봉은 현직자가 높았

다(Table 1)

해고자 중 기혼자는 82.2% 미혼 17.4%, 현직자

는 기혼자가 66.9%, 미혼자 3 3 . 1 %로 해고자가 현

직자보다 결혼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정도는 해고자 중 고졸은 89.2%, 중졸이

하 8.8%, 전문대졸 이상 2 . 1 %이고 현직자는 고졸

92.7%, 중졸이하 1.2%, 전문대졸 이상 6 . 1 %로 해

고자보다 현직자의 학력수준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2).

2. 생활습관

표 3은 해고자와 현직자의 생활습관의 비교이다.

‘1주일에 3회 이상, 1번에 3 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

동’을 하는 사람은 해고자의 경우 20.2%, 현직자는

3 4 . 8 %이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는 해고자

10.9%, 현직자 5 0 . 6 %였다.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해고자의 7 7 . 9 %가

현직자의 7 0 . 1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해고자는 하

루에 1 . 0갑을 현직자는 0 . 9갑을 피우고 있어 해고자

의 흡연정도가 현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음주여부

는 해고자가 경우 8 9 . 4 %로 현직자의 7 8 . 7 %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음주회수는 해고자 1주일에 약 3 . 0 4

회, 현직자의 경우 1 . 6 9회로 나타나 음주 회수도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량을 보면 해고자는 1주에

소주 3 . 4 6병 맥주 5 . 1 9병으로 나타나현직자의 소주

1 . 4 9병, 맥주 2 . 8 4병보다높게 나타났다.

현직자보다 높은 해고자의 흡연량과 음주량이 해

고라는 상황에 따른 것 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

해 해고이후의 흡연과 음주의 변화에 관한 응답을

알아보았다. 전체 해고자 중 6 3 . 4 %가 해고이후 흡

연량이 증가했고 새로 담배를 피우게 된 응답자도

7 . 8 %가 되어 약 7 1 . 2 %가 해고이후 흡연량이 증가

했다. 해고 이후 흡연량이 줄거나 끊은 응답자는 각

각 0.8%, 2.5%이었고 흡연량이 비슷한 응답자는

9 . 5 %로 전체적으로 해고이후 흡연량이 증가한 사람

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음주의 경우 양

이 늘은 응답자는 71.1%, 새롭게 마시기 시작한 경

우 3 . 3 %로 7 4 . 4 %의 해고자가 해고이후 음주량이

조성애 등·동종산업 종사 근로자와 정리해고자의 정신건강상태 비교연구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이 줄었거나 끊은 경우는

각각 4.1%, 0.4%로 나타났고 음주량이 비슷한 경

우는 1 1 . 6 %에 불과했다. 따라서 해고라는 상황이

해고자의 음주와 흡연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

다고 볼 수 있다(Table 3).

3. 정리해고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리해고이후 가족관계의 변화는, 부부간의 관계

에서 대화가 줄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69.4%,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는 사람은 72.6%, 성생활이 줄어들

었다는 사람은 6 5 . 4 %로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해

고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

답하였다. 성장한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비행행동

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4.0%, 자녀와의 갈

등이 증가한 경우도 4 1 . 8 %로 나타났고, 자녀가 경

제적인 사정으로 진학을 포기하거나 연기 또는 휴

학, 군입대한 경우도 1 5 . 7 %이었다. 해고자의 가정

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이웃, 친척, 친구들로부터 냉

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5 3 . 5 %로 나타났다

(Table 4).

해고자와 현직자의 가족관계의 원활함( I F R )을 알

아본 결과 해고자의 가족관계의 평균 점수는 2 2 . 9로

현직자의 1 5 . 3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에 대한 25, 50, 75 퍼센타일에서의 IFR 수

치를 보았을 때도 해고자가 현직자보다 가족관계가

좋지 못한 높은 점수군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5).

4. 해고자와 현직자의 SF-PWI 비교

해고자와 현직자의 정신건강척도를 알아보기 위해

S F - P W I를 조사한 결과, 해고자는 2 4 . 2점 현직자는

1 3점으로 해고자의 정신건강이 현직자에 비해 높았

으나 두 군 모두 잠재적인 스트레스 군( 9 ~ 2 6점)에

속하였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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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 (%)

Variable Laid-off Employed P-Value

Marriage Married 203(82.2) 111(66.9) 0.001

Single 43(17.4) 55(33.1)

Other 1( 0.4) 0( 0.0)

Education Middle School 21( 8.8) 2( 1.2) 0.001

High School 214(89.2) 152(92.7)

College 5( 2.1) 10( 6.1)

Religion Christianity 22(10.5) 27(18.5) 0.110

Buddhism 45(21.5) 21(14.4)

Catholicism 18( 8.6) 15(10.3)

Other 1( 0.5) 2( 1.4)

None 123(58.9) 81(55.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

Variable
Laid-off Employed

P-Value
Mean SD Mean SD

Age(yrs) 38.6 5.3 33.1 4.7 0.000

Dependent family(pers ons) 2.9 1.2 2.5 1.2 0.016

Work duration(yrs) 141.3 52.4 99.2 47.8 0.000

Income(10,000won/year) 2312.9 579.3 2967.3 508.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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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life style between laid-off and employed workers  

Variable Laid-off Employed P-Value

Regular exercise Yes 50(20.2%) 57(34.8%) 0.010
No 197(79.8%) 107(65.2%)

Regular diet Yes 27(10.9%) 83(50.6%) 0.000

No 220(89.1%) 81(49.4%)
Smoking Yes 190(77.9%) 115(70.1%) 0.111

No 43(17.6%) 43(26.2%)
Quit 11(4.5%) 6(3.7%)

Smoking amount(pack/day) 1.02 0.94 0.061

Quit smoking duration(years) 4.4 2.29 0.234
Drinking Yes 219(89.4%) 129(78.7%) 0.012

No 23(9.4%) 31(18.9%)
Quit 3(1.2%) 4(2.4%)

Drinking frequency(time/week) 3.04 1.69 0.000

Soju(bottle/week) 3.4 1.49 0.000
Beer(bottle/week) 5.19 2.84 0.000

Quit drinking duration(year) 5.5 3 0.038

Table 4. Change of family relationship after lay-off  

Variable Yes(%) No(%)

Spent less time in talking with their spouse 145(69.4) 63(30.1)
Experienced frequently conflicts with their spouse 151(72.6) 56(26.9)

Reduced sexual activities with their spouse 134(65.4) 70(34.1)
Increased wrongdoing of their children 44(24.0) 137(74.9)

Experienced frequently conflicts with their children 77(41.8) 105(57.1)
Give up and delay to go to next stage of education of their children 25(15.7) 132(83.0)
Stigmatized and treated badly by their neighbors 108(53.5) 93(46.0)

Table 5. Comparison of index of family relations(IFR) result between laid-off and employed workers  

Laid-off Employed P-Value

Mean 22.9 15.3 <0.000
Percentiles 25 15 13

50 18 15

75 25 16

Table 6. Comparison of short form-psychosocial wellbeing index(SF-PWI) result between laid-off and employed
workers  

Laid-off Employed P-Value

Mean 24.2 13.0 <0.000
Percentiles 25 15 11

50 18 13

75 2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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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F-PW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서 현직자와 해고자를 비교하여 해고자의 S F -

P W I가 현직자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고자

의 S F - P W I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연령, 총수

령액, 가족관계의 원활함(IFR), 규칙적인 운동여부,

규칙적인 식사여부, 복직가능성, 미래에 대한 인식

으로 나타났다 (Table 7). 전체요인을 넣고 단계별

회귀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관계의 원활함이 S F -

P W I에 가장 큰 영향(SSR: 0.688)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실업 또는 해고와 건강에 대해 연구하는데 몇 가

지 어려운점이 있다. 

첫째는 실업이라는 현상에 포함되는 측면이 다양

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실업은 흡연이나 음주처

럼 단순하게 범주화하거나 객관적인 노출기준을 사

용하여 연구하기 힘든 복잡하고 다양한 경험을 포괄

하며, 실업의 효과는 개인적,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둘째, 실업은 실업이 되고 난 그 순간부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직장을 잃

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미 실업이전에 노동자

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차봉석 등 1998). 한

사회에서 실업률이 높을 때 당장 실업이 되지 않았

다 하더라도 직장에 남아 있는 사람에게도 간접적으

로 영향을미치게 된다. 또한 현직자의 좋지 못한 건

강은 그 사회의 실업율이 높을 때 건강영향의 강도

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실업과건강에 관한 연구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실업이전, 실업이후, 직장복귀나

새로운 직장으로의 도입 등의 단계로 구분되어 연구

되어져야 하나 실제 현실에서 이것이 적용되기는 힘

든 상황이다. 

셋째, 연구의 차원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또 하나

의 영역은 실업이 해고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해고자가 됐

는가 다시 말해 인과관계의 설정에서 동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실업과 건강에 대한 인과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서는 실업이전, 실업당시, 실업이후를 추

적하는 연구(longitudinal study)가 가장 적당하나

추적연구의 어려움 때문에 단면조사나 인구조사가

주로 사용되고 있어 인과성을 확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몇 개의 추적조사의 결

과를 살펴보면 실업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Moser 등, 1987; Matti-

assonh 등, 1990).

본 연구의 대상인 정리해고자는 커다란 범주의 실

업자군 중 하나의 특수한 상황을 나타낸다. 전체 실

업자군을 대표하는 표본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나

본 글에서는 정리해고 노동자를 실업자군으로 분류

하여 글을 정리하였고, 정리해고 노동자와 현직노동

자로 표현을 사용했음을 밝힌다. 실업노동자의 표본

은 2 0 0 1년 정리해고된 A 회사노동자 1 7 5 0명중 복

직요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 복직요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실업자를 포함

하는 것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바람직한 연구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접근

가능성의 용이함으로 인하여 복직요구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으로는 A 회사

에 현재 해고되지 않은 현직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하나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

서 선택된 B 회사는 A 회사와 약간의 차이를 보임

에도 1 9 9 7년 외환위기 이전에 부도가 난 이후 다수

의 희망퇴직을 받았으나, 2000년부터는 정상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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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Variables related to compliance in SF-PWI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Variable β P-value

Age 0.262 0.024

Dependent family -0.293 0.065

Marriage 0.721 0.642

Education -3.573 0.098

Work duration 0.002 0.067

Income -0.006 <0.000

Family relations 1.012 <0.000

Regular exercise 3.628 0.016

Regular diet 8.448 <0.000

Change of smoke amount 1.421 0.509

Change of drink amount -0.904 0.315

Possible return to work 3.339 0.016

Perception of the future 4.27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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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진행함으로 신규채용을 늘리고 생산이 안정되

어있어 향후 얼마동안은 정리해고라는 위협에서 안

정감을 가지고 있으며, 동종업체로 제조업 내에서도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비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의 대상자 선정에서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있을 수 있고,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에 I F R과 S F - P W I는 응답자의 주관

적 자기 기입법에 의존하여 수집되어 응답편의

(response bias)의 위험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두 회사의 일반적 특성은 공장 설립과 가동에 따

른 근속의 차이로 인한 평균연령의 차이가 결혼의

여부, 교육의 정도, 부양가족수의 차이들을 설명하

고 있다. 

반복되는 휴업과 그 후 정리해고라는 상황이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는 실업이 실직자 가

정과 가족원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실직에

대한 가족의 적응양식을 살펴 본 연구로 장혜경과

김영란( 1 9 9 9 )의 연구에서처럼 소득감소, 주택 및 재

정상태의 어려움으로 가정 내에서 경제문제 해결 및

생활비 조달계획이 수립되고 수입변화에 따른 소비

억제,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수입원의

확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심리적 안녕감은 저

하되고 정서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과 유사한 결과

를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김승권( 1 9 9 9 )의

연구에서 보고된 고연령일수록 심리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과 유사하나, 이훈구 등( 2 0 0 0 )이 행한

경제불황이 2 0대 미취업 실업자에 미치는 심리적 영

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나이가 더 젊을수록 미래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인

식이 젊은 연령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조사는 청년들의 취업시도와

그 결과가 그들의 실직에 대한 심리적 적응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며 구직시도에

서 완전히 실패한 집단의 경우 생활사건의 변화가

컸고, 정신건강 수준이 나빴으며, 통제감도 낮은 수

준이었고, 삶의 만족도도 낮았다. 

흡연은 해고라는 상황에서 자신이 혼자 삭이고 해

결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더 많이 피우면서 나타난다

고 볼 수 있다.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의 종합검진

결과(임상혁, 2000)에서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로 인

한 수입의 감소와 수입원의 변화, 불규칙한 식사와

운동부족, 증가된 흡연 및 음주 등으로 생활환경이

변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연구되었고 호주의 1 9 8 9 ~ 1 9 9 9년 전국

보건조사(Morris 등, 1992)에서는 실업자는 실업이

후 4 0 ~ 5 0 %의 흡연량이 증가했다고 한다.

해고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관계악화,

자녀관계에서 갈등 증가와 주변사람으로부터의 냉대

라는 부정적인 현실을 만들어 냈고, 김승권( 1 9 9 9 )의

결과에 의하면 실업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받는 가

족관계는 부부관계로, 실업은 부부관계의 질과 안정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부부싸움이 증가하고 결

혼만족도를 저하시킨다. 이 때문에 실업가구의 부부

관계는 비실업가구에 비해 결속력이 떨어지고 이혼

율도 훨씬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금재호와 조준모.

2 0 0 0 ) .

SF-PWI 정신건강척도는 일반적인 직장인구를 대

상으로 연구한 결과 (장세진, 2000) 고위험군 2 7점

이상, 잠재적 스트레스군 9 ~ 2 6점, 건강군 8점 이하

로 평가하고 있으며 실업자의 평균이 2 4 . 2이고, 현

직자는 1 3 . 1로 두군이 모두 잠재적 스트레스 군에

있지만, 실업자는 고위험군에 근접한 2 4 . 2로 나타나

고 있으며, 실업자의 2 %만이 건강군에 속하고, 현

직자는 8 %가 건강군에 속하는 결과를 보았다. 정신

건강척도는 실업당시 국가적, 지역적 실업률의 비율

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실업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실업률이 높을 경우

실업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의 수준도 낮게 나타났다.

유럽위원회의 실업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조

사결과에 따르면 실업률이 낮은 지역의 실업자는 실

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지역에 있는 실업자보다 정

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E u r o p e a n

Commission, 2000). 이는 실업자가 주변의 네트워

크, 공동체의 결속력, 고실업 지역의 낮은 생활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실업자가 많은

곳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에 대한 영향이 상

대적으로 적고 그 지역에서 실업자에 대한 배려와

후원, 실업이 개인적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 등이 정

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정진

주와 김신범, 2000).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유

지해왔던 자연실업율( 2 ~ 3 % )은 실업노동자에겐 더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었으리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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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리해고노동자의 S F - P W I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총수령액, 가족관계의

원활함(IFR), 규칙적인 운동여부, 규칙적인 식사여

부, 복직가능성, 미래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고, 이

중 가족관계의 원활함이 S F - P W I에 가장 영향( S S R

0 . 6 8 8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이 부실

한 우리의 상황에서 정리해고라는 상황의 대처를 사

회가 아닌 가족이 떠맡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가족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업이나 해고의 상태는 아니지만 실업이나

해고를 예상하는 시점에서의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연구도 중요함을 보여준다. 영국 런던시내 공공건물

의 설계, 건설, 유지를 담당하는 P S A라는 부서는

1 9 9 2년 민간매각을 공고하면서 전원 고용승계가 약

속되었으나, 민간매각이 완료된 1 9 9 4년에 조사한 바

로는 전체의 3 . 5 %만이 실제 고용승계가 되었고,

4 1 %는 실업자가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8 5년부터

8 8년까지 고용불안정의 요소가 전혀 없었던‘고용안

정기’와, 1990년 민영화의 소문이 광범위하게 떠돌

던‘고용불안기’, 1994년 민영화가 모두 종료된 이

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던‘종료기’에 각각 설문조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 ‘고용안정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PSA 공무원들은 타부서보다 주관적·객관적 건강상

태가 우수하였고, 건강관련행동(흡연, 음주, 규칙적

운동 등)이 건전하였다. ‘고용불안기’에 PSA 공무

원들은‘고용안정기’에 비하여 건강관련행동은 변화

하지 않았으나 각종 건강지표들은 이전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료기’에 다시 PSA 출신의 대

상자와 다른 부서의 대상자를 비교한 결과, 주관적

인 건강평가에서는 자가 건강평가수준, 만성질환,

정신건강 상태에서 P S A출신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

났다 (Ferrie 등, 1998). 한국사회에서도 이와같은

연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에 사업장 단

위의 신체, 정신적 건강에 관한 자료가 주기적으로

수집되어 해고를 전후로 한 비교연구를 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사회 구성원의 건강증진과 불건강으로 인해 소요되

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리해고노동자와 현직노동자를 비교하

여 정리해고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고 전·후,

복직되었을 때의 연구들이 추적되어야 S F - P W I의

차이를 통한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리

해고 되었던 사람들이 복직되어 작업장으로 들어간

후 추적연구를 진행하여 정리해고가 노동자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목적: 본 연구는 실업노동자와 현직노동자를 대상

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생활습관, 가족관

계의 원활함을 보는 IFR (Index of Family

R e l a t i o n s )과 정신건강척도를 보는 S F - P W I

(Short Form-Psychosocial Wellbeing Index)등

을 비교함으로 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정도를 알

아보고자 했다.

방법: 2001년 8월 2 0 ~ 2 3일까지 A회사 정리해고

자 중 현재 복직요구중인 2 4 7명과 동종업체에 종사

하고 있는 B 회사의 현직노동자 1 6 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수거 하였으며 실업이 노동자의 정

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은 사회

적 요인(연령, 부양가족, 근무 개월, 총수령액, 결혼

여부, 교육과 종교)과 생활습관(규칙적 운동과 식사

여부, 흡연여부와 흡연량, 음주여부와 음주량), 일반

적 가족관계, 가족관계의 원활함, SF-PWI을 사용

하여 정신건강 척도에대한 문항을 알아보았다 .

결과: 정리해고는 정리해고노동자의 생활습관에

영향을 미쳤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해

고자의 경우 20.2%, 현직자는 3 4 . 8 %이고, 규칙적

인 식사를 하는 경우는 해고자 10.9%, 현직자

5 0 . 6 %로 현직자의 생활은 규칙적인데 비해 해고자

의 생활은 불규칙했다. 또한, 흡연·음주의 양과 횟

수도 해고자가 현직자보다 높게 나타나 해고노동자

의 생활습관이 더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리

해고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해고 후 부부간

대화가 69.4% 줄었고, 싸움은 7 2 . 6 %가 늘었고, 성

생활이 줄었다가 6 5 . 4 %로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쳤으며, 자녀와의 갈등이 증가한 경우도

4 1 . 8 %로 나타났고, 정리해고자의 가정이라는 사실

로 인하여이웃, 친척, 친구들로부터 냉대를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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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5 3 . 5 %이었다. 가족관계의 원활함을 알아보는

I F R은 해고자에서 2 2 . 9로 현직자의 1 5 . 3보다 부정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척도를 알아보는

S F - P W I는 해고자에서 24.2 현직자에서 1 3 . 0으로

해고자의 정신건강이 현직자에 비해 좋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정리해고자의 정신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회귀분석에서 연령, 총수령액, 가족

관계의 원활함(IFR), 규칙적인 운동여부, 규칙적인

식사여부, 복직가능성, 미래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

게 영향을 미쳤으며, 단계별 회귀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관계의 원활함이 S F - P W I에 가장 큰 영향

(SSR 0.688)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결론: 이번 연구를 통해 정리해고노동자의 정신건

강이 현직노동자보다 나쁜 것을 보았으며, 이후 정

리해고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

하여 해고노동자들이 복직되어 작업장으로 돌아간

후 추적연구를 진행하여 정리해고가 노동자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더 연구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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